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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자에게는 따르는 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듯 뒤에서 따르는 이들에게는 따르는 사람의 자세(Follower-ship)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리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도하려고 해도 따르는 사람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나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리더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따르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지에서는 바로 따르는 사람의 법칙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이들이 처한 여건이나 상황이 다양한 만큼 따르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도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리더들은 그런 다양한 스타일에 맞추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에 제시된 3가지 스타일은 따르는 이들이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따르는 이가 소유해야 할 법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1. 도제(Apprentice) : 옛날 장인들이 가진 기술을 그 밑에 있는 도제들이 배우고 연마했던 것처럼 선생이나 지도자가 가진 특별한 기술을 보고 익히기 위해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전도의 중요성은 강조했지만 전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리더는 따르는 자들을 도제로 생각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따르는 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겸손과 철저함입니다. 선생이 보여주는 것 전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철저함과 함께 선생의 가르침을 얼마나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2. 제자(Disciple) : 제자란 선생과 삶을 나누면서 생각과 생활을 일치시켜가며 선생이 계시지 않더라도 그와의 정신적인 교제를 계속 지속하는 위해 노력하는 따르는 이를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예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훈련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리더와 따르는 이 사이에는 삶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따르는 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솔직함과 개방성입니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개방할 때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3. 동료(Comrade)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지만, 실제적으로는 함께 배우는 동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큽니다. 청소년들의 생활은 선생의 가르침보다 함께 지내는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성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입니다. 동료들과는 흔히 어깨를 겨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타인의 단점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이 되는 법입니다. 훈련이나 연습 시간을 충실히 보낸 선수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따르는 자의 자세를 바르게 가진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따르는 이에게 요구되는 겸손과 철저함, 솔직함과 개방성 그리고 열린 마음과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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